
2008년 12월 10일 수 말씀       

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. 인간의 생각은 동쪽으로 가야 맞는 다고 생각했는데 

하나님의 생각은 서쪽으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. 나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왜냐하면 중국에서 일하는 

것이 뜻인 줄 알고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셨습니다. 지금 여기 와서 일을 하니까 고생을 해도 고

생을 한 보람이 있습니다. 이런 사건을 통해서 중국에서 나온 것이 다 뜻이 있었습니다. 옛날에 월남에 갔던 

것도 그랬습니다. 예수님께 1년에 만 명씩 전도 하는데 나를 왜 거기로 보내려고 하느냐고 죽어도 안 간다고 

했습니다. 사랑한다면 보내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너만은 꼭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갔다 

오니까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책을 얻지 않았습니까? 거기서 그때 했던 신앙생활이 변함없는 신앙이 된 것입

니다. 그러니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는 하되 하나님께서 “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.” 고 하셨습

니다. 여러분들은 모르니까요. 원칙은 우리가 모릅니다,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. 

무용부들은 열심히 하십시오. 내가 책에서 봤습니다. 하나님께 열심히 영광 돌려야 합니다. 그것이 최고입니

다. 

지역이 너무 작은 곳에 교회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. 그런 지역은 개척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. 큰 지

역은 개척을 하는 게 맞는데 개척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하기 편합니다. 몇 십 명 가지고 개척

하려면 힘듭니다. 

대학교에 복음을 넣어야 합니다. 젊은 사람들을 잡아야 합니다. 

관리 잘 해야 합니다. 다 잘해줘야 합니다. 못해주면 서운함 타게 되어있습니다. 성경에서도 보면 서운함 타서 

역사가 돌아갔습니다. 그러니 서운함 안타게 해주어야 합니다. 서운함 안타게 해주는 것도 큰일입니다. 


